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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미국 FRB는 2022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임(10월 12일 금통위) 

□	유례없이 빠른 금리 인상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음. 문제는 최근의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가파른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임.  

이럴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는 시중 유동성  

위축과 더불어 경기 둔화를 야기하게 됨. 또한 채권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므로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이에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는 물가 상승 기조 하의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 및 기업의 부채를 점검 

중이며 지난 자료에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분석한 데 이어(2022년 9월), 금번

에는 기업부채를 점검하고자 함

□	기업의 부채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원동력이 되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비생산적인 

부문이나 한계기업 등에 필요 이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자산가격 상승·좀비기업 양산 등 부

작용을 키울 수 있음

⇢ 고물가 하의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기업부채 현황

점검 및 위험 산업군 분석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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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부채 현황 및 분석

⑴ 기업부채 현황

□	기업부채는 크게 영업부채와 금융부채로 구분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출과 

채권 발행을 포함한 금융부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총 국내 기업부채는 2021년 말 기준 2,355조 원으로, 명목 GDP 대비 부채비율 113.7%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당시 수준(1997년 말 107.1%)을 상회하고 있음. 글로벌 국가와 비교 시에도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인데, 37개 주요국 중 6위에 위치함. 한국보다 기업부채 비율

이 높은 곳은 홍콩(293%), 레바논(265%), 중국(155%), 베트남(137%), 싱가포르(135%)의 아시아권 

국가들임

[도표 1] 기업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부채비율 (단위: 조 원, %)

*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도표 2] 글로벌 주요국 기업부채 현황 (단위: %)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

1 홍콩 292.9 6 한국 115.7

2 레바논 264.6 7 일본 115.2

3 중국 154.8 8 유로 110.3

4 베트남 137.4 9 칠레 103.4

5 싱가포르 135.3 10 러시아 82.5

*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202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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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채는 지난 5년간(2016년 1,642조 원 ⇢ 2021년 2,355조 원) 43.4% 증가하였는데, 항목별 

기여도는 대출금이 36.2%p로 가장 크고, 채권과 정부 융자가 각각 4.3%p, 2.9%p를 차지함

•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채권 발행 등의 직접금융보다 대출을 선호함에 따라 대출이 동 기간중 

1,048조 원에서 1,642조 원으로 56.7% 증가하며, 기업부채의 70%를 차지하게 됨 

• 대출 내에서는 비은행권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2018년 23% ⇢ 2021년 31%)이 부정적임. 상대

적 고금리인 비은행권 속성 고려 시, 금리 상승 추세에 따라 이자부담 우려가 증대되기 때문임

[도표 3] 기업부채 추이: 대출금의 급격한 증가 (단위: 조 원)

* 자료: 한국은행, 기말 기준

[도표 4] 대출금 조달 기관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기말 기준

(*1) 비은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 비은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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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채의 한 축인 국내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보면,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채권 발행액을 늘려 

왔음. 연도별 회사채 순 발행액 규모를 보면, 2019년 이후 2022년 중반까지 누적으로 60조 이상임. 

채권 발행의 목적은 ① 2019년은 경제 둔화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 또는 ② 2020년 이후는 팬데믹

으로 소비패턴 및 산업 지형 변화에 따른 향후 성장 동력을 위한 설비투자 및 M&A를 위한 자금 수요

였음. 채권 발행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2021년 양호한 실적에 따라 2022년 상

반기 이후 채권시장 약세로 회사채 발행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았다

는 점임. 다만 향후 현금 보유 수준이 저하되고 현재와 같이 크레딧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

[도표 5] 국내 기업 회사채 발행 추이: 2018년 이후 채권 발행 규모 크게 확대 (단위: 조 원)

* 자료: Bloomberg 

 

⑵ 기업부채 분석: 대출 속성 분석

□	기업부채가 채권보다는 대출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점과 산업별 채권 발행 자금의 현황을 파악하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중심으로 차주의 속성을 분석하였음

❶ 기업 규모별

2021년 기준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1,540조 원으로, 전체 기업부채의 65%를 차지. 이 중 대기업  

대출 210조 원, 중소기업대출 1,330조 원으로, 중소기업 관련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도표 6] 기업부채의 구성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21년 말 기준

(*1) 주요 대출 기관(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 

회사채 총 발행액 회사채 순 발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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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1,54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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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조 원

채권 591조 원

정부 융자 123조 원

대기업 210조 원 중소기업 1,33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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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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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 대출은 200조 원 내외를 유지하며 양호한 상황임(2018년    

1분기 180조 원 ⇢ 2021년 말 210조 원).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며(2018년 1분기 

839조 원 ⇢ 2021년 말 1,330조 원), 전체 기업부채 증가를 견인하였음

• 동 기간 중 중소법인 대출이 57%, 개인사업자 대출은 61% 증가하였고 특히 COVID-19 이후 유례없는 

초저금리 및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대출을 더욱 가파르게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함

[도표 7] 금융기관 기업대출 분석: 기업 규모별 (단위: 조 원)

*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도표 8] 중소법인 대출 (단위: 조 원) [도표 9] 개인사업자 대출 (단위: 조 원)

*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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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부문으로도 퍼져 있어, 최근의 급격한 대출 증가

는 경기 하강 상황 고려 시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점증되고 있음

• 자영업자 대출은 총 909조 원으로 사업자 대출(기업대출) 598조 원과 가계대출로 311조 원으로 구성됨 

(2021년 기준). 이는 COVID-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며, 모든 경제 주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 것임

[도표 10] 자영업자 대출 구조 (2021년 말 기준)

(단위: 조 원)

[도표 11] 자영업자 대출 증가 추이

(단위: 조 원)

*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❷ 업종별

업종별 대출 집중도*를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이 각각 2.6과 2.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제조업은 0.3~1.5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 

• 부동산업은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자금이 집중되었으며, 숙박·음식업은 COVID-19 기간 

중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수요 증대 및 정부 금융지원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제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출 집중도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GDP 기여도가 높은 

전자부품, 전기 장비 및 석유화학의 대출 집중도는 모두 1을 하회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기업부채가 크게 급증하였으며, 동 자금은 부동산업 및 숙박·음식업으로 집중되

었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조정,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자영업 소득 감소가 우려되

는 현시점에 해당 업종에 대한 건전성 우려 증대됨

* 기업대출의 산업별 유입 비중을 산업별 GDP 비중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지표로, 해당 지표가 1보다 크면(작으면) 산업

의 GDP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적은) 대출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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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및 기업부채 중 대출만 포함(판매신용, 회사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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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의 기업대출 / 전체 기업대출 

i 산업의 GDP / 전체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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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산업별 대출 집중도 (2021년 말 기준)

* 자료: 한국은행

[도표 13] 주요 산업 대출 집중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⑶ 건전성 분석

❶ 기업 규모별

l 일반 기업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1년 말 80.1%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0년 말(77.2%)에 

비해 소폭 상승.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과다부채 기업의 비중은 2020년 말 15.3%에서 

2021년 말 14.6%로 하락. 전체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54.6%로 양호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과다

부채 기업 비중이 2020년 이후 급증하여, 중소기업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기업의 이자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 이자비용)은 2021년 8.9배로 영업이

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4.6배) 대비 큰 폭 상승하였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자보상배율

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2020년 

39.7%에서 2021년 35.5%로 하락한 것은 긍정적임

*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610개 기업(대기업 1,300개, 중소 

  기업 1,310개)을 대상으로 분석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06.)」

3.0

2.5

2.0

1.5

1.0

0.5

0.0
2009.1Q 2011.1Q 2013.1Q 2015.1Q 2017.1Q 2019.1Q 2021.1Q

부동산 숙박·음식 도소매 기계 장비 석유화학 전기 장비

3.0

2.5

2.0

1.5

1.0

0.5

0.0

부동산 숙박·음식 도소매 기계 장비 운송 장비 석유화학 전기 장비 정보통신,
여가

전자부품

2.6
2.4

1.9

1.4 1.3

0.5
0.3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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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4] 기업 규모별 건전성 분석

기업 규모별 부채비율 (단위: %)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규모별 이자보상 배율 (단위: 배) 이자보상 배율 1미만 기업 비중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KIS-Value, 기말 기준

l 개인사업자 

COVID-19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의 주된 소득 원천인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기반 채무상환

능력이 하락하였음.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전 영역에서 하락한 가운

데, 공적이전소득(COVID-19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229만 원 증가하며 그나마 총 소득

을 보전시킴. 그러나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상화 과정

에서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이 높음. 또한 COVID-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결손

사업자’)의 비중이 숙박·음식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점 고려 시, 

개인사업자 부채가 경제 전반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가능성 높음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76.7 75.3 78.6 77.2 80.1

77.2 76.3 79.9 78.2 81.5

56.2 56.2 54.7 57.4 54.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12.6
11.3

12.7

15.3 14.6

13.1 12.2 13.6 13.6 12.8

12.0 10.3 11.7 17.0 16.5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9.3 8.9 4.3 4.8 9.4

3.3 1.8 1.0 1.6 3.5

9.0
8.4

4.1
4.6

8.9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0.7 23.5 23.6 28.8 22.5

40.7 44.2 47.0 50.9 48.4

30.6
33.7 35.1

39.7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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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5] 개인사업(자영업) 가구 소득 구성

(단위: 만 원)

[도표 16] 결손사업자 비중 

(단위: %)

* 자료: 통계청 * 자료:  국세청

❷ 업종별

l 일반 기업 

산업별* 건전성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영역은 에너지, 조선, 호텔 

·레저 서비스, 유틸리티 산업임. 에너지 부문은 유가 급등락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시기였으며, 유틸리티는 에너지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격에 탄력적으로 전가시키기 어려

운 구조로 인하여 부채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업종은 조선, 유틸

리티, 호텔·레저 서비스임. 특히 조선과 호텔·레저 서비스업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며, 

자산 건전성이 악화됨. 다만, 조선업은 2022년 선박 수주가 증가하며 업황 개선의 움직임이 포착되

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며, 유틸리티 부문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영역임

⇢ 지난 2년간의 영업 부진 및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호텔·레저 서비스업의 재무부담이 가중됨. 

또한 COVID-19 장기화 및 고환율 등의 비우호적 환경 고려 시 당분간 해당 업종의 고전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 업종별 상세 분석을 위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39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진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018 2019 2020

6,375

330
69

481

4,186

1,309

6,519

+229+65

- 3+14

-113-13

-18+41

-27+ 37

395
83

522

4,173

1,346

6,587

624
80

504

4,060

1,3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1 5.1 5.2 5.3

6.6 6.3 6.2
6.7

7.2
7.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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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7] 업종별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단위: %, 배)

부채비율 (%) 이자보상배율 (배)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 105.8 121.3 140.7 153.6 6.6 3.5 -2.5 6.4

화학 230.3 248.3 93.7 88.9 7.1 3.6 5.0 14.9

철강 78.9 75.6 77.2 77.8 4.8 3.3 2.7 14.9

건설 133.1 135.0 144.1 126.2 5.8 5.0 5.4 7.3

기계 148.4 148.9 141.4 131.6 2.7 2.5 1.9 4.1

조선 135.9 134.1 136.2 161.5 0.3 0.2 -1.1 -8.7

자동차 109.1 113.8 124.7 126.0 5.6 6.8 5.0 11.3

호텔·레저 서비스 70.1 90.1 114.4 118.3 10.0 6.6 -5.3 -1.1

소매(유통) 90.0 120.8 126.1 128.9 5.2 2.5 1.9 2.1

음식료 111.2 99.4 87.3 98.7 5.4 4.1 6.6 7.2

헬스케어 54.7 59.2 59.3 59.5 4.9 4.0 7.1 9.6

소프트웨어 119.8 145.9 120.1 53.8 23.6 19.0 23.5 18.2

반도체 37.8 35.9 38.6 43.2 87.4 27.8 40.8 73.7

디스플레이 113.1 143.5 134.9 121.7 2.9 -2.1 1.5 5.3

통신 서비스 100.9 114.6 109.2 135.6 4.6 3.7 4.7 5.8

유틸리티 176.0 199.8 195.8 230.1 0.5 0.3 2.0 -1.5

* 자료: Quantiwise

l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2020년 평균 사업소득은 4,06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7% 감소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식당·카페·학원·체육시설 등에 영업제한이 직접적으로 부과되었고, 설계사 등을 

통한 대면 영업이 주력인 보험업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사업소득 

증감률은 숙박·음식업 -18%, 금융·보험업 -14%, 교육 서비스업 -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23%로 집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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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8] 업종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득 추이 (단위: 만 원, %)

구분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

자영업자 계	  4,186  4,173  4,060 -3%

농업·임업·어업  2,580  2,311  2,274 -2%

도소매업  4,584  4,512  4,507 0%

운수 및 창고업  3,890  3,871  3,852 0%

숙박·음식점업  4,567  4,590  3,774 -18%

제조업  5,075  4,990  4,742 -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74  3,120  3,045 -2%

건설업  5,068  4,894  5,426 11%

금융·보험업  4,200  4,441  3,837 -14%

교육 서비스업  4,886  5,440  5,036 -7%

부동산업  4,016  3,639  3,848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00  5,515  6,117 1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3,775  3,836  2,952 -23%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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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⑴ Summary

□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 위주로 기업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기업대출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짐

① 부동산, 숙박·음식 등의 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심화

되고 있음. 부동산업은 자산 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 해당 영역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

되는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 가격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숙박·

음식업으로의 대출 증가는 COVID-19 기간 중 소득 및 매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파악

되며, 이는 곧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됨을 의미함

② 일반기업의 경우 2021년 매출 및 영업력 회복 등에 따라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 한국은행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을 바탕으로 한계기업 추이를 조사*하였는데, 

COVID-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기업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또한 2021년 기업 

전반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회복된 점 고려 시, 아직까지 기업 전반적으로 체력이 양호한 상황

임. 다만, 호텔·레저 서비스업은 지난 2년간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향후 정상화까지 시일

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해당 업종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③ 전체 기업대출 중 36%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COVID-19 기간 이후 급증하였음.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형태로 분류되는 해당 대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형태로도 연결되어 있으며, 

총 대출(가계 +기업) 내 27%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 추세 및 정부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점 고려 시, 향후 개인사업자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기업 영역뿐만이 아닌 

가계 부문까지 경제 전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음

* 외감기업 중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기업(2020년 말 기준 22,687개 기업, 대기업 4,400개, 중소기업 18,287개) 대상 

[도표 19] 일반기업: 취약 및 한계기업(*1) 현황 

(단위: 만 원)

[도표 20] 자영업자 중 적자가구 및 유동성 위험

가구(*2)  (단위: %)

* 자료: 통계청 * 자료:  국세청

(*1)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기업을 취약기업, 이들 중 취약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구분

(*2) 적자가구: 가구 소득에서 필수 지출과 대출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인 가구

유동성 위험가구: 적자가구 중 보유하고 있는 유동 금융자산을 활용한 적자 충당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

한계기업 정상기업취약기업

20132012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3.8 14.5 18.3 16.1 19.2 15.1 13.4 13.5 15.0 15.6

16.3 18.4
22.0 24.3 16.2

16.0 14.2 18.8 18.9 20.4

69.9
67.1

59.8 59.6 64.5 68.9 72.5 67.7 66.1 64.0

2019. 3 2020. 3 2021. 3

31.2

11.9

31.7

13.9

35.5

14.6

적자가구 유동성 위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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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부채는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어려우며, 줄일 수 없다면 연장하거나, 다른 부채를 일으켜서 

갚아야 함. 이럴 경우 동일한 부채금액이더라도 금리가 상승기에 있을 경우는 ‘차환’을 하거나 

대출 연장 시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심지어 경기 부진으로 유동성이 위축 시에는 차환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음

□	2017년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의 경우 이자비용 부담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함. 현재는 2012년 

이후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중금리가 앞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경기 둔화(수출 부진 등)로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른 현금흐름 창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향후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은 기업 운영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대출뿐 아니라 채권의 경우도, 2020~2021년에 발행 물량이 많아서 2023~202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부담이 높음. 시중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에 따라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2021년도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양호해 만기도래 부담도 크지 않았으나, 내년

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금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보유 및 부채 수준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서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 전환 유도 등의 출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배드 뱅크(Bad Bank)도 고려해야 

될 것임. 또한 금융권에서는 신규 대출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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